
GIST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NH투자증권 2천만원 기탁 

- 11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기탁식 개최… ‘천원의 아
침밥’,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 

- NH투자증권, ‘농심천심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비수도권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기금 기탁… 쌀 소비 촉진·건강한 식습관 확산 앞장

▲ 11월 7일(금)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임기철 GIST 총장(오른쪽)과 윤병운 NH투자

증권 대표이사(왼쪽)가 ‘천원의 아침밥’ 기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1월 7일(금)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

워에서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으로부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들이 단돈 1,000원으로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학업 집중도 향상에 기

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GIST 학생들에게 꾸준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 복지 프로그램이다.

NH투자증권은 범농협 차원의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에 적극 동참해 올바른 식

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아침밥 먹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비수도권 국·공립대학 26곳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기금으로 총 5억 3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이번 GIST 기탁도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GIST 임기철 총장과 정용화 대외부총장과 NH투자증권의 윤병운 

대표이사, 임철순 ESG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과 대학생 복지 

향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임기철 총장은 기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직접 서울 본사를 방문

해,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준 NH투자증권에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다.

임기철 GIST 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NH투자증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뜻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기 습관은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NH투자증권은 ‘농심천심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청년 복지와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GIST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기특성화대학으로, 미래 산

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IST는 기업과 동문, 지역사회의 기부와 후원을 기반으로 교육·연구·복지 인

프라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혁신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